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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8월 15일 독립 후 초대 수상 네루와 집권당인

인도 국민회의당(INC, Indian National Congress)이

수립한 인도의 국가 통치 이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

하나는 세속주의였다. 종교 공동체주의 때문에 나라가

분단되고 그 후유증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세속주의 정치는 1984년 인디라 간디가 사망하면서

크게 흔들리게 된다. 힌두교가 정치 이데올로기를 잡게

되면서부터였다. 힌두 근본주의자들은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을 등에 업고 반무슬림 감정

을 조장하며 힌두주의를 확산시켜 나갔다.

힌두 근본주의자들의 비약적 성장

1984년 총선에 처음 참여한 BJP는 전체 545석 가운

데 단 2석밖에 얻지 못한 군소 정당이었다. 하지만 인

디라 간디가 암살당한 후 INC가 네루 가문의 혈통주

의를 부추겨 다시 압도적인 지지를 받자 BJP들은 반

무슬림 힌두주의를 본격적으로 불지피기 시작했다.

1986년 BJP 총재로 당선된 아드와니는‘무슬림이 암

소를 잡아먹는 것’과‘카슈미르에서 무슬림이 힌두 사

원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매우 민감한 문제를 거론하

면서 힌두 근본주의 노선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전략

적으로 아요디야(Ayodhya)를 선택했다.

힌두교에서 가장 대중적인 숭배 대상 가운데 하나는

비슈누의 화신인 라마다. 아요디야는 라마의 탄생지로

알려져 있다. 특히 라마는 힌두 신화에서 정치적 이상

군주이기 때문에 라마가 탄생한 아요디야는 정치의 이

상향을 보여주는 성지로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 이슬람 사원인 바브리 마스지드(Babri

Masjid)가 있다는 사실이 화근이 되었다. 힌두 근본

주의자들은 16세기에 무굴제국을 세운 황제 바바르가

이곳에 원래 있던 라마 사원을 파괴하고 그 위에 이슬

람 사원을 세웠다고 주장하면서, 이슬람 사원을 파괴

해 라마 사원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사

적으로 볼 때 근거 없는 주장이지만 식민주의자들이

뿌려 놓은‘이슬람 세력의 힌두 사원 파괴’라는 도식

이 이미 대중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상황에서 해당 주

장은 상당한 파급력을 발휘했다.

힌두 근본주의자들은 힌두 국가 건설을 최종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당인 BJP를 전

면에 내세웠다. 전국적으로 종교 감정을 자극해 BJP

를 지지했으며, BJP도 적극 화답했다. 그때 INC는 정

부 내 부정부패 사건으로 4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일당

체제가 깨지면서 1989년 총선에서 야당 연합세력에 승

리를 넘겨주게 된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BJP는

힌두 근본주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덕에 당시 총선의

전체 의석 545석 중 91석을, 1991년에는 119석을 차지

하는 비약적 성장을 거두었다.

아요디야 사태는 비극의 시작

‘아요디야 이슈’를 전면에 내세운 BJP는 아요디야

1992년‘아요디야’사태와통곡의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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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속한 우타르프라데시주 선거에서도 승리해 주정부를 구

성하게 되었다. 힌두 근본주의 단체들은 라마 사원 건설을

추진했고, BJP 주정부는 적극 지원했다.

그리고 1992년 10월 30일 델리에서 열린‘세계힌두회의’

집회에서 힌두 근본주의자들은 1992년 12월 6일을‘바브리

이슬람 사원을 부수고 라마 사원을 세우는 행동의 날’로

삼노라 발표했다. 힌두교도들은 현재 인도에 살고 있는 무

슬림은 인도 침략자들의 후손이고, 그들 침략자들이 힌두

교의 라마 사원을 파괴하고 그 위에 이슬람 사원을 세웠기

때문에 현재의 이슬람 사원인 바브리 마스지드 사원을 파

괴하고 라마 사원을 복원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당시 BJP

총재인 아드와니가 선동하고 전국에서 모인 수십만 명의

힌두 행동대원들이 군과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슬람

사원을 순식간에 완전히 파괴하고, 그 자리에 라마 신상을

모신 천막을 친 뒤 주변에 담을 쌓았다. 일명 아요디야 사

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232명이 사망했고, 그 후

로도 유혈 사태가 전국적으로 계속되어 5백 명 이상이 사

망했다. 이 사건 후 집을 잃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고 재산

손실은 천문학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비극의 끝이 아니었다. 더 큰 비극은 집회 이후

인도에 복수의 연쇄 테러와 또 다른 복수의 학살이 줄줄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힌두 근본주의자 행동대원이

이슬람 사원을 파괴하는 장면이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중계되고, 신문에 보도되면서 인도 전역에 힌두와

무슬림 사이의 종교 공동체 충돌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갔다.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은 뭄바이가 속해 있는 서부

지역의 마하라슈트라주와 구자라트주, 그리고 북부의 우타

르프라데시주였다.

정치의 무기가 된 종교로 고통 받는 인도

아요디야 사태 이후 힌두 근본주의자들의 정치 권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BJP는 1996년 총선에서 161석을

차지하며 제1당의 위치에 올랐다. 또 비록 13일간이었지만

집권당의 자리까지 올랐다. 13일 후 과반 연립 정부를 구성

하는 데 실패해 집권당의 위치를 내주었다. 그 후 1998년

182석을 차지한 BJP는 제1당으로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명실상부한 집권당이 되었다. 비록 1999년 선거에서는 성장

세가 한풀 꺾여 180석을 얻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데

실패했지만, 여전히 제1당으로서 연립을 통해 집권했다.

힌두 근본주의자들의 권력이 커져 갈수록 힌두 광신도들

의 난동은 격화되었다. 이에 소수인 무슬림은 테러로 저항

하기 시작했다. 1993년 3월 12일, 인도 최대 경제 중심지

인 뭄바이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 증권거래소, 쇼핑센

터, 공항, 시장, 호텔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13군 데에

서 동시에 폭탄이 터졌는데 한 순간에 257명이 목숨을 잃

고, 1,400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2002년 2월 27일, 인

도 서부의 작은 도시 고드라역을 막 떠난 기차 안에서 난

데없는 화재가 발생해 5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불에 타 죽는 참극이 일어났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극우

정당 소속인 마하라슈트라주 수상과 언론들은 이 사건이

파키스탄의 사주를 받은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의 소행일 것

이라며, 한 사람도 남김없이 관련자들은 모조리 처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하루가 지난 뒤, 고드라와 아마다바드에

사는 5천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사망했다. 그리고 예정대로

치러진 선거에서 힌두 근본주의에 기반을 둔 극우 정당 후

보가 압승을 거뒀다.

이번에는 무슬림이 피의 복수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나섰

다.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은 2005년 10월 수도 뉴델리의 시

장에서 폭탄 테러를 일으켜 55명을 살해했고, 2006년 7월

뭄바이에서 대규모 연쇄 테러가 발생해, 퇴근 시간 기차역

과 통근 열차에서 190명이나 되는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

었다. 그리고 2008년, 이번에는 아예 파키스탄에서 테러단

이 공공연히 인도의 최대 도시인 뭄바이에 침투해 도심 한

복판 호텔에서 테러를 감행해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2000년대 들어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의 이슬람 근본

주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힌두 극우 세력 또한 갈수록 커

져 인도 사회에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인들

이 종교를 정치의 무기로 삼으면서 인도 현대사의 비극이

시작된 것이다. 그 위에서 통곡하는 인도가 너무나 고통

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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